
가스공사, 바이오가스 공동연구

한국가스공사는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말레이지아 정부 투자기관인 바이오텍과 국제 기술협력을

체결했다.

가스공사는 말레이지아의 바이오가스 타당성 조사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바이오텍은 연구가

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돕게 된다.

말레이지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% 감축하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바이오기술 개발을

추진하고 있으며, 말레이지아에는 바이오가스의 원료가 되는 팜 농장이 418개가 있고 오일 생산량은 5400만톤

에 달한다.

한국과 말레이지아는 2010년 녹색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, 가스공사는 2010년 전략 과제로 바이오

가스 정제 및 저장기술 개발을 채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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